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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기과대평가에 대한 전통적 관점

아동기에에 나타나는 가장 흥미로운 발달

특성 중의 하나는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

(overestimation)하는 성향이다. 이는 아동기 사

고의 ‘인지적 미성숙’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

이다. 자기과대평가는 전전두엽(pre-frontal lobe)

의 발달과 관련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하

는 메타인지 능력의 부족(poor matacognition)

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지적 미성숙 

즉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잉 확신

하는 성향은 발달의 특정시기, 예를 들어 영

유아기와 같이 신체발달이 미숙한 시기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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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사고의 전형적인 특성인 사고의 정적 편향성, 즉 자기과대평가의 적응적 

가치를 분석해 보는 것이었다. 설문지를 통해 성인들이 아동의 자기과대평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

으며, 성인의 지각이 실제 양육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해봄으로써 자기과대평가의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의 적응적 가치를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성인에게 자신의 수행을 지나치

게 과대평가하거나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는 두 유형의 7세, 10세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제

시한 후, 각 아동에 대한 성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평가하게 하였다. 결과, 성인들은 어린 아동의 과

대평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자기과대평가는 보호하거나 돌봐주고 싶은 느낌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성인들에게 아동을 한명을 돌봐야 하는 가설적인 상황

에서 과대평가 아동과 근접평가 아동중 어떤 아동을 돌보고 싶은지 선택하게 하였고, 그 이유를 물

어보았다. 결과 10세 아동의 경우는 근접평가 아동의 피 선택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7세 아

동의 경우는 유형에 따른 선택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택의 이유에서는 유형에 따른 차이

가 유의했다. 논의에서는 아동기 과대평가의 적응적 가치를 진화 발달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과대평가, 발생적 적응, 진화발달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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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Adolph(1995)의 연구에 의하면 걸음

마 시기의 아이들은 경사를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을 더 꺼려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신체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

사에 대해서는 내려가는 것이든 올라가는 것

이든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자기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를 보였다. 또 Mckenzie, Scouteris,

Hartman, Day, 그리고 Yonas(1993)에 따르면 

유아들은 일반적으로 손에 닿을 수 없는 위

치에 놓여 있을 때조차도 그 사물을 잡으려

고 시도한다. 영아들이 아기 의자에 앉아 있

다가 거꾸로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신체능력

에 대한 자기 과대평가는 어린 유아뿐 아니

라 아동에게서도 흔하다. Mckenzie와 Forbes

(1992)에 의하면 9세와 12세 남아들의 경우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의 높이를 일

관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

한 경향은 아동기의 안전사고와도 밀접한 상

관을 보인다(Plumert, 1995).

이처럼 자기과대평가는 낮은 인지 수행능

력이나 신체적 위험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서 논의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러한 사고의 정적 편향성, 정적 환상(positive

illusions)이라는 행동 특성에 대한 논의가 지

난 15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이에 대한 새

로운 해석적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새로운 관점은 특히 ‘정적 편향성이라는 

심리적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라는 근본적

인 물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동의 자기과대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의 가능성

사고의 정적 편향성이 적응적 가치를 지닌

다는 관점들이 최근 행동장애, 학습장애, 그

리고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고의 정적 

편향성 연구들에 의해 제기 되고 있다(Hughes,

Cavall, & Grossman, 1997; Heath, 1995; Hoza,

Pelham, Dobbs, Owen, & Pillow, 2002). Ohan

과 Johnston(2002)에 의하면 사고의 적정편향

성인 자기과대평가는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보호-자기 보호 가설(self-protective hypothesis)-

와 관련된 특성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정상아동의 경우는 

사회적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아진 반면,

ADHD 아동은 긍정적인 피드백 이후 오히려 

과대평가 성향이 감소되었다. 이 결과는 ADHD

아동의 경우는 자아 이미지가 보호되거나 지

지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자기평가

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Heath와 Glen(2005)

도 학습장애 아동과 학습장애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실험을 하였다. 먼저 아동에

게 철자시험에서의 자기 수행을 미리 예측하

게 하고, 정적인 피드백 이후에 다시 동일한 

과제에서의 수행을 예측하게 하였다. 그 결

과,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는 정적 피

드백 이후에 과대평가 경향이 줄어든 반면 

학습장애가 없는 아동의 경우는 정적편향성

이 적었으며, 피드백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적편향성의 자기보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고의 

정적 편향성 연구는 아직까지는 드물다.

Bjorklund, Gaultney와 Green(1993)에 의해 수

행된 유아의 상위모방(meta-imitation)능력 연

구에 따르면, 3, 4 세 아동의 모방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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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과대평가 정도는 언어성 IQ점수와 정적상

관을 보였다. 즉 연구결과는 모방에서의 높은 

자기과대평가가 높은 언어성 IQ와 관련이 있

음을 시사하였다. Bjorklund 등(1993)은 아동

이 보이는 과대평가는 낮은 메타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지만, 스스로의 수행을 과대평가하

게 하는 이러한 인지적 미성숙-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 은 결국 아동들로 하여금 여러 장

면에서 다양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모방해 보

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인지적 이

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사고의 정적 편향성

과 자기과대평가는 전통적으로 생각해 온 인

지의 부정적인 측면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발달의 특정 시기나 특정 대상에게 적응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더욱이 사고의 

정적인 편향성은 성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Carelo, Grosofsky, Reichel, Solomon,

& Turvey, 1989; Warren, 1984). 이는 정적 편

향성이 아동기는 물론이고 성인기 전생애에 

걸쳐 어떠한 적응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

장을 뒷받침한다(Taylor & Brown, 1988). 그렇

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사고의 정적 편향성

이 적응적인지 아닌지, 또 만약 적응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적응적 역

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동의 자기과대 평가에 대한 진화 발달적 

관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과대평가의 적

응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진화 발달적 

관점(evolutionary developmental perspective)을 

이론적 틀로 채택하였다. 진화 발달적 관점

(evolutionary developmental view)은 개체발생

을 진화와 계통발생의 원리로 이해하려고 하

는 관점으로서(Bjorklund & Pellegrini, 2002)

비교적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발달이해의 한 

접근이다. 이 관점은 인간의 모든 심리적 행

동적 특성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유전과 환경

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진화 발생적 과

정(evolved epigenetic process)의 결과임을 전

제로 한다(Bjorklund & Ellis, 2005). 특히 진화 

발달적 관점은 구체적인 발달현상에 대한 기

능적 분석(functional analysis)을 통해서 그 행

동의 기원과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진화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기 사고의 전형적

인 특성인 ‘인지적 미성숙(cognitive immaturity)’

은 성인기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한계가 아니라 특정 시기의 특정 

형태의 발달을 더 용이하게 일어나게 하는 

적응적 기능을 하는 특성이다(Bjorklund &

Ellis, 2005; Pellegrini & Bjorklund, 2002;

Bjorklund, 1997). Turkewitz와 Kenny(1982)에 

따르면 갓 태어난 동물의 운동능력 결여는 

그들을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함으

로써 오히려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다시 말

하면, 유아의 미성숙한 감각과 운동체계 능력

이 초기 생존에 더 적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Newport(1990)는 왜 어린 아이들이 

성인보다 더 뛰어난 언어획득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적을수록 더 좋은(less is more)’이

라는 가설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가설

에 의하면 영아나 유아의 부족한 인지적 한

계(cognitive limitations)는 자동적으로 그들이 

처리해야 할 언어 자료를 단순화 시키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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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영아의 전보문에는 관사 전치

사 등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한 언어의 단순

화된 처리는 결국 영아로 하여금 인간 언어

의 복잡한 문법체계를 더 쉽게 익히게 한다.

이는 부족함이나 결여에서 얻어지는 이득인 

것이다. 어린 아동들의 뛰어난 제2 외국어 획

득 능력도 그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 전조작기를 포함해

서 청소년기 성인기에 나타나는 자아중심성

(egocentricity) 또한 위와 유사한 차원에서 논

의될 수 있다. 탈 중심화의 차원에서 보자면 

자아중심성도 인지적 미성숙이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물을 자기 중

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성향은 특

정한 맥락에서는 적응적 역할을 하게 된다.

Kail과 Levine(1976)에 따르면 기억해야 할 정

보를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서 부호화하고 인

출하는 경우, 아동뿐 아니라 성인 모두 회상

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다. 또 자극 제시 때 

피험자들에게 각 항목을 자신과 연결시켜 

보라고 했을 때도, 이후 회상이 통제집단

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ratkanis &

Greenwald, 1985).

적응의 개념과 관련해서, 진화 발달적 관

점에서는 적응을 어떤 행동이 유기체에 가져

다주는 이득이 즉각적이냐 아니면 나중에 지

연되어 일어나느냐에 따라 발생적 적응

(ontogenetic adaptation)과 지연된 적응(deferred

adaptation)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행동의 기능적 가치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

한 기준이 된다(신혜은 ․최경숙, 2005). 먼저 

지연된 적응이라 함음 아동의 특정한 행동이 

아동기가 아닌 이후 성인기를 위해 진화 선

택된 특성이라는 것이다. 진화 발달적 관점에

서는 사회인지 능력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성차를 이러한 지연된 적응의 결과라고 설명

한다. 예를 들면, 남아에게서 우세하게 나타

나는 거칠게 뛰어 다니는 놀이(rough-tumble

play)는 고대 수렵채집 사회에서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의 성인 남성끼리의 경쟁을 위

한 준비(Geary, 1999; Pellegrini & Smith, 1998)

이다. 반면, 여아에게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인형놀이는 성인기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연된 적응의 가치를 지니는 특성(Geary,

1998; Eibl-Eibesfeldt, 1989)이다.

한편 발생적 적응은 아동기의 특정한 행동

적 심리적 특성이 이후 성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발달의 그 당시 시점에서 적응

적인 기능을 제공한다(Oppenheim, 1981)는 것

이다. 언어 심리학자 Locke(1996)는 유아들에

게서 나타나는 음성행위인 전 언어(pre-language)

능력은 언어 영역과 관련되어서 진화 되었다

기보다는, 그 시기에 또 다른 즉각적인 적응

의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

를 들어 영아가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면 영아는 곧장 엄마 목소리에 변별적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영아의 반응은 양육에 대한 

엄마의 만족감을 증가시켜주고, 이는 곧 강한 

애착형성으로 연결된다(Fernald, 1992). 즉 엄

마가 유아를 달래고 돌봐주는 양육행동은 유

아의 음성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즉각적인 이

득으로서 이는 발생적 적응의 가치를 지닌

다. 생의 초기에 나타나는 원시반사나 신생

아 얼굴모방 또한 발생적 적응의 좋은 예이

다. 이들 반사는 특정시기까지는 생존과 관

련된 중요한 기제이지만 특정 시기가 지나면 

사라지는 행동 특성이다. 이는 발달의 해당

시점에서만 적응적 기능을 하는 특성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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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발달특성에 대한 이런 기능적 접근이 

아동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인지나 행동의 측

면이 적응적이거나 자연선택의 결과라는 걸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동에 대한 

기능적 분석은 그 행동의 기원과 기제, 그리

고 발달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

다. 특히 진화 발달적 관점에서 발생적 적응

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특정 행동의 발생적 적응이 유기체의 

현재의 생존과 연결된 적응적인 특성이기 때

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적응적 특성

이 이후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기 때

문이다.

아동의 자기과대평가에 대한 성인의 지각

Seligman(1991)에 의하면 어린 아동에게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능력에 대한 낙관

적 평가는 인간 종의 특징이며 진화 선택된 

심리적 특성이다. 이러한 Seligman의 견해와 

인지적 미성숙에 대한 진화 발달적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아동의 자기과대평가는 발달의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발생적 적응의 가치를 

지니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

다. 특히 성인에 대한 의존이 생존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되는 어린 시기에 아동의 자

기과대평가는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적응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추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고의 정적 

편향성인 과대평가가 발달상에서 어떠한  적

응적 가치를 지니는지, 사고의 정적 편향성이

라는 특성이 어떻게 선택되고 유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러

한 특성이 성인의 지각과 실제 미래 양육 행

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Rosenberg, Hernades Blasi, Shin,

그리고 Bjorklund(2005)가 제안한 바에 따라 

자기과대평가 아동에 대한 성인의 지각을 다

음의 네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1) 성인은 아

동의 자기과대평가에 호감을 느낄 것이다.

(2) 성인은 아동의 자기과대평가를 연약하고 

비독립적인 수준의 상태로 지각할 것이다.

(3) 성인은 아동의 자기과대평가를 창의적이

라고 지각할 것이다 (4) 성인은 아동의 자기

과대평가를 똑똑하지 않은 특성으로 지각할 

것이다. 이 네 가설적 차원에 의하면, 아동의 

자기과대 평가는 성인으로 하여금 아동을 의

존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호감 가는 존재로 

지각하게 하고, 성인의 관심과 정서적인 지지

를 이끌어내는 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아동

의 자기 과대평가는 혼자서는 살아나갈 능력

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 부모나 교사로 부

터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 예를 들

어 인지적 차원에서의 지지 뿐 아니라 사회 

정서적 차원에서의 보호와 지지를 얻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연 구 1

성인은 아동의 자기 과대평가를 어떻게 지

각할까?

연구 1의 목적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아

동을 성인들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

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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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총 64명(남자 29명, 여자 35명)의 성인으로

부터 249개의 반응이 수집되었다. 피험자 성

인의 연령 범위는 24세-41세까지였고, 평균 

연령은 34.4세였다.

연구 설계

기억추적(memory monitoring)과 관련된 메

타인지 능력이 아동 중기에 뚜렷이 발달한다

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성인들에게 

제시할 아동의 연령을 취학 직후 연령인 7세

와 중기 아동기로 진입한 10세로 설정하였다.

표 1과 2에 아동의 연령 별로 자신의 기억수

행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하는 아동(overestimated

child)과 상대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

는 근접평가 아동(accurate child)의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다. 10세 과대평가 아동의 경우,

실제 회상을 하기 전에 18개를 회상할 수 있

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회상은 13개였

고, 회상 후 판단에서도 17개를 기억해냈다고 

말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근접평가 아

동의 경우, 기억해내기 전 수행예측은 14개,

실제 회상은 13개, 그리고 회상 후 판단은 12

개를 기억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구

성되어 있다. 두 조건에 사용된 수행예측의 

개수, 회상 수, 그리고 회상 후 판단의 개수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신혜은 ․최경숙, 2003; Coyle & Bjorklund,

1996). 모든 성인 피험자들에게 네 조건에 해

당하는 아동들의 이야기를 각각 읽게 하였고,

준영은 7살 1학년이 예요. 실험자가 준영에게 18개의 단어 카드를 주면서 2분 동안 외우게 했어요. 2분이 지

난 후, 실험자는 준영이가 단어를 기억해 내기 전과 후에 다음과 같이 물어 보았어요.

실험자 준영아 너 단어를 몇 개나 기억해 낼 수 있을 거 같니?

준영 18개요 

(위 대답 후 실제 회상에서 준영이가 기억해 낸 단어 수는 9개였습니다)

실험자
준영아 네가 조금 전에 단어들을 기억해 냈는데,
몇 개나 기억해 낸 거 같니?

준영 17개요

표 1. 7세 과대평가 아동의 예

혜진은 7살 1학년 이예요. 실험자가 혜진에게 18개의 단어 카드를 주면서 2분 동안 외우게 했어요. 2분이 지

난 후 실험자는 혜진이가 단어를 기억해 내기 전과 후에 다음과 같이 물어 보았어요.

실험자 혜진아 너 단어를 몇 개나 기억해 낼 수 있을 거 같니?

혜진 10개요 

(위 대답 후 실제 회상에서 혜진이가 기억해 낸 단어 수는 9개였습니다)

실험자
혜진아 네가 조금 전에 단어들을 기억해 냈는데,
몇 개나 기억해 낸거 같니?

혜진 8개요

표 2. 7세 근접평가 아동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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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해당 아동에 대한 성인 자신의 주관적

인 느낌을 체크하게 하였다.

측정도구 및 절차

피험자는 각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후, Rosenberg 등(2005)에 의해 개발된 아동의 

자기과대평가에 대한 성인의 지각을 재는 11

개의 문항에 체크하게 하였다. 각 문항들은 4

가지 차원, (1) 호감이가는, (2) 독립적인, (3)

창의적인, (4) 똑똑한 의 차원으로 구성되었

고, 이는 과대평가 아동에 대한 성인의 다양

한 태도가 반영되도록 고안된 Likert 식 질문

지였다.

결  과

각 5개의 종속 측정치에 대한 MANOVA분

석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감’과 

관련된 성인의 지각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

차  원 문          항

호감이 가는

(likable)

사랑스럽지 않은(not endearing) 사랑스러운(endearing)

귀엽지 않은(not cute) 귀여운(cute)

호감이 가지 않는(not likable) 호감이 가는(likable)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not friendly) 친밀감이 느껴지는(friendly)

독립적인

(independent)

독립적일 것 같지 않은(not independent) 독립적일 것 같은(independent)
혼자 잘해 낼 수 없을 것 같은

(not self-sufficient)
혼자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self-sufficient)
무력해 보이는(helpless) 무력해 보이지 않은(not helpless)

창의적인

(creative)

상상력이 풍부해 보이지 않은

(not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해 보이는(imaginative)

호기심이 없어 보이는(not curious) 호기심이 많이 보이는(curious)

똑똑한

(smart)

분별력이 없어 보이는(not perceptive) 분별력이 있어 보이는(perceptive)

똑똑해 보이지 않는(not smart) 똑똑해 보이는(smart)

표 3. 과대평가/근접평가 아동에 대한 성인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

하위 차원 아동의 나이 성인의 지각

호감이 가는
7세 근접평가 아동 = 과대평가 아동

10세 근접평가 아동 > 과대평가 아동 *

독립적인
7세 근접평가 아동 > 과대평가 아동 *

10세 근접평가 아동 = 과대평가 아동

창의적인
7세 과대평가 아동 > 근접평가 아동 **

10세 과대평가 아동 > 근접평가 아동 **

똑똑한
7세 근접평가 아동 > 과대평가 아동 **

10세 근접평가 아동 > 과대평가 아동 **

*p<.05 **p<.01

표 4. 각 차원별 과대평가 아동과 근접평가 아동에 대한 성인의 지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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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미했으며, F(1, 147)=8.46, p<.01, 근접

평가 아동과 과대평가 아동에 대한 성인의 

지각은 10세 아동에게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독립적인’에서는 과대평가 유형에 따른 차

이가 7세 아동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147)=5.83, p<.01. ‘창의적인’에서는 과대

평가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F(1, 147)=45.15, p<.01, 성인들은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과대평가 아동을 근접평가 

아동 보다 더 창의적이라고 지각하였다.

‘똑똑해 보이는’에서도 과대평가 유형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1, 147)=

65.4, p<.01, 성인들은 7세 10세 두 연령 모두

에서 근접 평가 아동을 더 똑똑한 아동으로 

지각하였다.

그림 1과 2는 7세와 10세의 과대평가 아동

과 근접평가 아동에 대한 성인의 지각을 각

각 보여주고 있다.

논  의

연구 1의 결과 성인은 7세 과대평가 아동

을 덜 독립적이고 덜 똑똑하지만 더 창의적

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호감이 가는’ 요

인에서는 과대평가 정도와는 관계없이 7세 

근접평가 아동과 과대평가 아동에게 동일한 

정도의 호감을 나타냈다. 반면 10세 아동의 

경우에서는 근접평가 아동에게 더 호감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7세와 마찬가

지로 10세 과대평가 아동을 덜 똑똑하지만 

더 창의적인 것으로는 지각하고 있었다. 독립

성에 대한 지각은 과대평가 정도와 차이가 

없었다. 요약해 보면, 어린 아동의 과대평가

는 성인으로부터 근접평가 아동과 동일한 정

도의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더 창의적으로 보

이게 했다. 하지만 아직은 똑똑하지 않고 의

존적인 존재로 지각됨으로써 성인으로부터 

양육행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어린 아동의 

과대평가는 양육자의 보호나 양육행동을 불

러일으키는 적응적 기능을 하는 반면, 나이

든 연령에서는 이러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분명 이 결과는 특

정한 시기, 특히 어린 아동이 보이는 자기과

대평가가 부정적인 위험요인으로서가 아니

라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적인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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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대평가에 따른 10세 아동에 대한 성인의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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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factor)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각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 비록 어린 아동의 과대평가가 성인들로부

터 양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불러일

으킨다 하더라도 어린 아동의 과대평가 경향

성이 실제 양육의 상황에서 성인들로부터 지

지와 보호를 이끌어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

다. 연구 2는 비록 가설적인 상황 하에서 이

지만 아동들의 과대평가 성향이 성인들의 미

래 양육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 구 2

성인은 어떤 아동을 더 돌보기 원할까?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에서 나타난 

아동의 자기과대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성인

의 지각이 실제 양육의 상황에서 그대로 작

용할 것인지, 만약에 양육과 보호를 이끌어 

낸다면 혹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연구 1에 참여했던 동일 피험자 중 1명을 

제외한 63명으로부터 126개의 반응이 수집되

었다.

측정도구 및 절차

피험자들에게 두 개의 가설적 상황이 주어

졌는데, 먼저 연구 1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7세와 10세, 과대평가와 근접평가 아동에 대

한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가설적 상

황에서는 7세 과대평가 아동과 동일한 7세 

근접평가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제시

한 후,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만약 당

신이 앞으로 아이를 1시간 돌봐주어야 한다

면, 당신은 두 아이 중 어떤 아이를 선택하겠

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

설적 상황은 동일한 절차로 아동의 연령만을 

달리하여, 10세의 과대평가 아동과 10세의 근

접평가 아동 중 어느 아이를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마찬가지로 답하게 하

였다. 선택의 이유를 묻는 질문은 개방형 질

문이었다.

결  과

빈도분석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처럼, 자신

이 돌봐 주고 싶은 아이가 과대평가 아동이

냐 근접평가아동이냐에 대한 성인의 선택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성인들은 10세 아동의 경우에는 돌봐 줄 아

이로 근접평가 아동을 더 많이 선택했고, 7세 

근접평가 아동 과대평가 아동 χ2 (df)

7세 35(57%) 28(43%) 4.18(df=1)*

10세 46(72%) 17(28%)

*p<.05

표 5. 유형별 돌봐주고 싶은 아이 선택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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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해서는 근접평가 아동과 과대평가 

아동에 대한 선택의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선택이유에 대한 선택 유형별 피험자들의 

반응 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7세 아동의 경우, 근접평가 

아동을 선택한 35명의 성인 중 37%가 ‘자신

감이 없어 보여서’라고 반응하였다. 34%는 

‘돌보기 쉬울 거 같아서’ 선택했다고 하였다.

반면, 과대평가 아동을 선택한 28명 중 50%

의 피험자는 과대평가 아동이 ‘호기심이 많고 

자신감이 있어 보여 재미있을 거 같아서’ 선

택했다고 반응했다. 나머지 50%는 ‘자기평가 

능력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돌봐주고 싶다

고 반응하였다.

10세 아동의 경우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유형별 선택의 이유는 유사

했지만, 7세 아동에서 보였던 것만큼 과대평

가의 긍정적인 측면이 선택의 빈도에서 나타

나지 않았다.

10세 근접평가 아동을 선택한 46명의 성인 

중 ‘돌보기 쉬워 보여서’가 전체의 55%에 해

당하였고, ‘자신감이 없어보여서’가 28%였

다.10 세 과대평가 아동을 선택한 경우, 선택

한 17명 중에 ‘자기평가능력이 낮아보여서’가 

59%였고, ‘같이 노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는 41%였다.

근접평가 아동 선택(46명)

28%

55%

13%

4%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근접평가아동)

돌보기 쉬울거 같아서
(근접평가아동)

정직해 보여서(근접평가
아동)

기타(근접)

과대평가 아동선택(17명)

59%

41%
자기평가능력이 낮
아보여서(과대평가
아동)

재미있을것 같아서
(과대평가아동)

그림 4. 10세 아동에 대한 성인(n= 63)의 선택과 선택이유

7세 과대평가아동선택(28명)

50%50%

자기 평가능력이
부족해 보여서

재미있을거 같아
서

7세 근접평가 아동선택(35명)

37%

34%

17%

9%
3%

자신감이 없어 보여
서
돌보기 쉬울거 같아
서
정직해 보여서 

재미있을거 같아서

기타

그림 3. 7세 아동에 대한 성인(n=63)의 선택과 선택이유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돌보기 쉬울거 같아서

▦정직해 보여서

▒재미있을거 같아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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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7세 아동의 경우 과대평가 아동이냐 근접

평가이냐 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성

인으로부터 미래의 양육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과대평

가 아동을 선택했느냐 근접평가 아동을 선택

이냐의 이유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

이다. 이는 7세 과대평가 아동을 선택한 성인

들의 절반 정도는 과대평가를 매우 긍정적으

로 지각하고 이를 자신의 미래 양육행동에도 

적용하려고 했다. 반면에, 근접평가 아동을 

선택한 성인의 경우는 아동의 정확한 자기평

가 능력을 ‘돌보기 쉬움’이라는 단서로 지각

하고 이를 자신의 미래 양육행동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근접평가 아동에 대한 이러한 

경향성은 아동의 나이가 들수록 더 우세해졌

다. 즉 이러한 결과는 정확한 자기평가 뿐 아

니라 과대평가라는 특성이 아동의 연령이 달

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적응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종합 논의

대부분의 현대 심리학자들은 아동의 인지

와 행동이 자연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

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아

동의 인지와 행동들이 자연선택 되고, 성인기

까지 유지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

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는 아동의 전형적

인 특성, 즉 아동의 낙관론적 관점이 발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유지되는지에 관

한 것이었다.

연구 1에서는 어린 연령의 과대평가가 성

인으로부터 보호와 지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초기 아동기의 인지적 

미성숙함은 오히려 긍정적 성인지각이라는 

사회 정서적 차원의 기제에 의해 선택되고 

유지 확장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낙관

론적 자기평가가 특히 초기 아동기 동안에는 

위험요인(vulnerable factor)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

다. 이를 진화발달 심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하

자면, 특정시기 아동의 자기과대평가는 생존

에 도움이 되는 즉 해당 발달의 시점에서 중

요한 양육행동을 이끌어내는 ‘발생적 적응

(ontogenetic adaptation)’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과대평가에 대한 성인들의 

지각과 관련된 미래양육행동과 판단의 근거

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의 독

특한 자기과대평가 특성이 환경에 따라 어떻

게 서로 다른 발달 경로를 만들어 갈 것인지

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 아동의 과대

평가나 근접평가에 대해 가설적 양육 상황 

하에서 나타난 성인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 

왔다. 어린 아동의 경우 과대평가아동과 근접

평가 아동을 선택하는 빈도에는 차이가 없었

지만 선택이유는 매우 달랐다. 특히 과대평가 

아동을 선택한 이유가 ‘같이 노는 게 재미있

을 것 같아서’라는 반응은 근접평가 아동을 

선택한 피험자의 3분의 1이 단지 ‘돌보기 용

이함’ 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택한 것과 비교

해 볼 때, 이는 과대평가특성이 지니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일 것이다. 성인이 과대평가 아

동을 돌보는 양육 상황 자체에 대해 재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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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실제 

그 성인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태도

와 접근을 보일 것인지를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한편 어린 연령의 과대평가 아

동을 ‘자기평가 능력이 부족해 보여서’ 선택

했다는 것은 성인이 아동의 과대평가 특성을 

‘아직은 똑똑하지 않은 그래서 보호나 지지가 

더 필요한’ 특성으로 지각하는 연구 1의 결과

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의 

다양성은 실제 성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양육

행동의 근거들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Seligman(1991)의 주장처럼 어린 아동들이 

보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자기평가가 종 특

유의 특성이라면 ‘왜 어떤 아이들은 자라면서 

계속 높은 과대평가 성향을 보일까?’, ‘왜 어떤 

아이들은 실제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높

은 자신감을 가지는데 또 다른 아이들은 객관

적으로는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

기 효능 감을 갖게 될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과대평가에 대한 성인들의 지각과 다양한 

양육행동의 근거를 이후 발달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자기 확신’이나 ‘자아 존중감’ 등과 

연결시켜 보면, 자기 과대평가라는 특성은 아

동들이 상호작용하는 성인이 아주 어린 연령

에서부터 나타나는 자기과대평가 특성에 대해 

어떠한 지각이나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

가 양육 장면에서 어떤 개인적 가치나 판단의 

근거를 지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발달의 경

로를 지니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아동이 과대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

닌 성인과 상호작용하게 된다면, 그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과대평가에 대

한 긍정적인 피드백, 정서적 지지 같은 양육

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성인이라면, 과대평가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좀 더 정확한 자기평가를 하도록 요구받거나,

성인으로부터 수행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자기과대평가 

특성에는 호의적이나 근접평가를 자신감 결

여라고 지각하는 성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

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나 교사와 

같이 자신들 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

는 ‘의미 있는 타인들’은 분명 아동들에게 중

요한 선택적 압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진화발달 심리학자들은 유전자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또한 유전된다고 보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아동에 대한 성

인들의 지각과 행동은 또한 하나의 유전된 

환경(inherited environment)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진화에서 일어나는 개체 발생적 다양성

(ontogenetic diversity of evolution)의 근원 중

의 하나가 될 것이다(Bjorklund & Ellis, 2005).

본 연구는 어린 아동들의 자기과대평가라

는 낙관론적 종 특유의 성향이 어떻게 개체

발달 과정상에서 선택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의미 있는 성

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다른 

발달적 경로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단

서를 찾아 볼 수 있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설적 상황으로 성

인의 미래 양육 행동을 예측하고자 했다는 

측면은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될 

것이다. 이후 연구는 이와 관련된 더 실제적

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하며, 아동의 자기 과

대평가 특성의 이후 경로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달의 경로를 추적해 가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자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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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가의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의 적응적 가

치 뿐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의 적응적 가치

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유아 아동기를 넘

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자기과대평가의 특성

은 어떠한지, 또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이러

한 과대평가 가설을 지지하는 수렴적 증거들

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비교심리

학적, 계통 발생적 증거들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의 주제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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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values of children's self-over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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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tudies investigated the functional value of children's poor metacognition by examining how adults

perceive such self-overestimation. In Study 1, adults read scenarios about 7- and 10-year-old children

who were either accurate or overestimated their performance on a memory task. They were then asked to

rate these hypothetical children in terms of intellectual, social,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arents and

teachers thought that the young children who overestimated their performance were more vulnerable,

helpless, and imaginative, but less smart and independent than accurate one. In Study 2, adults were

asked which of two children (one who overestimated his/her performance and one who was accurate)

they would prefer to baby sit for. Although adults chose the accurate and overestimating children with

comparable frequency, they professed different reasons for their choices. Moreover, this tendency varied

with children's age. We suggest that children's overestimation of their ability may reflect an ontogenetic

adaptation, which serves an adaptive function early in development, in part, by endearing them to adults.

Keywords: overestimation, ontogenetic adaptaiton, evolutionary developmental view


